<국경의 남쪽> 오디션 대본

역할 : 선애

설정 : 거실. 들어오는 선호. 누나 선애와 매부 광남이 와 있고, 어머니는 베란다에서 닭 모이를 주고 있다.

선애
어서 오라.

선호
누나! 어, 매부까지? 어쩐 일입니까, 기별두 없이?

선애
어, 갑자기 아버지한테서 출동 명령이 떨어져서…
광남
가시아버님이 뭐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인지…
선애
하실 말씀은 무슨, 또 그 얘기지 뭐, 애 가지라구… 

어머니
애는 가져야지…
선애
엄마두 참, 요새 누가 애를 가져요,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.

광남
(머리 긁적거리는데)

선애
그나저나 선호야, 너 일루와봐 

(방으로 선호를 끌고 들어가 앉히고는 사진을 내보인다)

선애
대동문 상점에서 근무하는 내 후배야. 나이는 스물 다섯. 싹싹하고 야무지고, 살결두 얼마나 하얀지 몰라. 사진 보다 실물이 천만 배는 고와요. 한 번 만나보라.

선호
   (대꾸 없이 호른 피스만 닦는다)

선애
   만나보라… (눈치 읽으며) 안 만날래?

선호
응.

선애
…혹시 너, 아직두 연환지 그 애 생각하니?

선호
(씩 웃는다)

선애
오마나! 진짠가 봐… 걔가 신의주로 간 지가 언젠데, 요즘 세상에 이런 미련한 녀석이 어디 있니! 백두산 할미꽃이 웃겠다 야! 어케 기깐 송아지 사랑을 아직도 못 잊니?

선호
누나, 나 연화 만났어.

선애
뭐?

선호
조만간 집에 데리구 올께, 인사 시키러.

선애
인사? 하,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자세히 좀 얘기해보라. 응?


궁금해죽겠다, 야

